
L A N D S C A P I N G T R E E

KOREA LANDSCAPING TREE 25

초여름에 포기위에서 수북이 피어나는 노란 꽃도 예쁘지만 척박한

곳이든 바위틈이든 어디서든 잘 어울릴 줄 아는 두툼한 잎이 보기가

좋다. 기린초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써 어떤 화단이던지

잘 어울리며 키가 크지 않아 다른 것들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포기를

분명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확실한 포인트를 차

지한다. 야생화 분경을 만들 때 중요한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. 어린

순은 봄에 뜯어 나물로 데쳐 먹기도 하며 백삼칠(白三七)이라고 하여

약초로도 쓰인다.

1. 기원 및 종류

속명의 Sedum은 라틴어의

sedes(앉는다 또는 자리)라는 뜻

으로 자라는 습성이 바위에 붙어

앉아 자라기 때문에 비롯되었다.

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산에 양지바

른 등산로 주변이나 바위에 붙어

자란다. 유사한 것으로 잎이 가는

가는기린초와 태백산이나 금대봉

에서 발견되는 태백기린초, 울릉

도에 나는 섬기린초 등이 있다.

2. 생김새 및 생태특성

자라는 곳의 환경에 따라 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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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가는 기린초 꽃 핀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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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-30cm까지 자란다. 포기 가운데에서 여러 개

의 줄기가 나와 포기를 잘 형성하며 포기들이 모

여 쉽게 군락을 만든다. 잎은 주걱모양으로 서로

어긋나서 달리는데 두덮게 살이 찐 다육질로써 잎

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나 있다. 6-7월경 노란 꽃

이 줄기 끝에서 피는데 다섯 장의 작은 꽃잎들이

마치 별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피어난다. 자생하

는 환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추위나 더위 및

건조에는 매우 강하지만 습기에는 약한 편이다.

3. 기르기

기린초만큼 잘 자라는 야생화도 드물다. 씨앗

뿌리기나 포기나누기, 삽목하기 등 다 잘 된다.

가. 씨앗으로 번식하기

8-9월에 잘 여문 씨앗을 받아 바로 뿌리거나 모

래와 섞어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듬해 봄에 뿌려도

된다. 파종상토는 원예용 조제상토를 쓰면 균일한

묘를 많이 얻을 수 있다. 씨앗이 아주 작은 미립종

자이기 때문에 모래랑 같이 섞어 뿌려주는 것이 좋

으며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흙으로 덮지 말고 축축

한 신문지나 망사를 덮어주는 것이 좋다.

나. 삽목으로 번식하기

줄기를 보면 잎이 나온 마디들

이 있는데, 이 마디들이 2-3개

정도 들어가도록 잘라 깨끗한 모

래에 꽂아두면 거의 100% 새뿌

리를 내린다. 생육기 동안에는 어

느 때 좋지만 대기 중에 습도가

높은 장마철에 하는 것이 더 바람

직하다. 너무 고온다습하면 조직

이 물러지거나 썩을 우려가 있으

므로 한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

어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.

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충분히

물을 주고 바람을 통하게 하면서 차광 정도를 얇

게 하고 서서히 광선에 쬐인다.

다. 화단에 아주심기

화단에 어린 묘를 심은 다음에는 거기서 새뿌

리가 잘 나오도록 물을 충분히 준다. 심은 지 2주

정도 지나면 새뿌리를 내리게 된다. 새뿌리가 충

분히 내린 다음에는 줄기를 위에서 잘라주어 측지

의 발생을 늘려야 포기가 커진다. 화단에서는 일

부러 포기를 키울 필요가 적겠지만 화분에 심었을

때는 줄기들이 많아야 보기가 좋으므로 시도해 볼

만 하다.

라. 비료주기 및 병해충 퇴치하기

물이 잘 빠지고 약간의 거름기만 있으면 잘 자

란다. 부엽퇴비나 완효성 비료 같은 것을 심기 전

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. 특별한 병해충은 없으나

너무 습하면 줄기 아랫부분이 물러지는 연부병이

나 뿌리썩음병이 생기므로 습하지 않도록 하고 여

름 고온건조기에는 응애가 꽤 발생하는데 잎에

2~3 마리 정도 보이면 응애약을 뿌려준다.

▲ 금대기린초 만개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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